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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혁신으로 업계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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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1주년을 맞이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광주첨단물류센터 직원들

CFS “AI 기반 물류자동화 설비 지속 확대”�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현장으로

2025. 06. 18.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 광주첨단물류센터가 오픈 1주년을 맞이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광주첨단물류센터는 호남권 최대규모의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로 자리매
김하였고, 지역 고객들의 주문 편의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현재 2,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랜덤 스토우, AGV(무인운반로봇), 소팅 로봇 등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설비를 도
입하여 작업 및 물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카페테리아와 휴게실, 옥상정원 등 쾌적한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업계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근로환경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첨단물류센터는 센터 내 AI 기반 자동화 기술 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물
류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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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작업자의 작업대로 운반하는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로봇. 광주첨단물류센터
는AGV가 움직이는 창고 역할을 수행한다

상품을 일정한 위치에만 보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상품 입고 시 AI 기반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보관 위치와 작업자 동
선을 안내하는 랜덤 스토우 기술, 상품이 진열된 선반을 작업자 앞으로 이동시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AGV, 배송지에
따라 상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하는 소팅 로봇 등이 작업 및 물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와 같은 자동화 설비는 상품의 이동, 적재, 분류 등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육체적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자동화 설비를 통한 물류 처리 속도 향상은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가능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근무 만족도도 높이고 있다.

라이언 브라운 CFS 대표이사는 “쿠팡 풀필먼트센터는 AI 기술을 통한 스마트한 물류센터 운영으로 작업자와 물류로봇이 협업하
는 작업장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 주요 센터에 순차적으로 다양한 물류로봇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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